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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와 고통알고리즘

김학덕*(동의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의 고통과 부상 알고리즘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아마추어

에서 프로 선수까지 적용되는 스포츠 의학을 둘러싼 문화 환경을 이해하고자 연구되었다. 

몸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개체이고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활동해야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해하게 된다. 고통과 부상은 스포츠 훈련 중에 각자에게 유발될 수 있는 

근본적인 충돌로 인해 시작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훈련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통과 부상으로 인해 경기력에 결점을 유발하는 것은 스포츠의 전문성과 건전한 선

수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스포츠화된 태권도 조직의 기능적 향상과 열광하는 소비자 문화를 

위해 희생될 수도 있는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통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고 의학치료

와 고통의 본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태권도와 관련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

는 선수들이 겪는 고통 완화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위험과 관련된 논쟁으로 이끌 것

이다. 이는 고통과 부상 사이에 존재하는 전문 스포츠의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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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의 고통과 부상 알고리즘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

며 아마추어에서 프로 선수까지 적용되는 스포츠 의학을 둘러싼 몸의 중요성

에 관한 문화 환경을 이해하고자 연구되었다. 물론, 몸은 매우 중요하게 연구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스포츠화된 태권도 경기에서 활동해야만 하는 하나

의 도구로서 이해하게 된다. 고통과 부상은 스포츠 훈련 중에 각자에게 유발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충돌로 인해 시작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훈련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통과 부상으로 인해 경기력에 결점을 유발

하는 것은 스포츠의 전문성과 건전한 선수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스포츠화된 

태권도 조직의 기능적 향상과 열광하는 소비자 문화를 위해 희생될 수도 있

는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태권도선수의 몸뿐만 

아니라 스포츠 의학 팀, 관람소비자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윤리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선수, 팀 소속사 또는 스포츠 구단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통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

이고 의학치료와 고통의 철학적 본성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에 따라 

태권도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겪는 고통 완화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들

은 위험과 연관된 논쟁으로 고통알고리즘을 이끌 것이다. 이는 고통과 부상 

사이에 존재하는 전문 스포츠의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1990년 초 이후로 고통과 부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고 스포츠사회 속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관심을 끌었다(Nixon, 1992; 

White et al, 1995; Young, 1993). 이는 연구자의 선수생활을 통해 얻은 실천

적 경험과 이 현상의 문헌적 선행연구 즉, 고통의 개념, Kotarba(1983)의 직업

상의 고통 개념을 스포츠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태권도선수들의 고통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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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문화와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철학적 본질을 통한 고통완화의 해결

방향성 모색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조사는 민속지학적 연구에 바탕을 둔 

태권도선수들의 고통과 부상에 대한 문헌조사로 구성되었다. 민속지학적 연

구는 이런 개념들에 통시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접근에서 시작된다. 

연구자는 태권도선수들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기의 전, 중, 후 모든 지점에서 

선수들의 고통과 부상에 관련된 의학 치료에 대한 철학적 문헌고찰과 더불어 

고통이 완화되는 알고리즘을 조사하였다. 이런 방법들은 부상당한 태권도선

수와 선수들의 스포츠 환경 사이의 알고리즘 관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본  론

1. 고통의 개념

고통과 부상은 몸적이고 개념적인 본능이다. 고통은 고차원적인 현상이고 

이는 대부분의 논쟁에서 부상이라는 결론을 낳았고 이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

였다. 부상은 몸 구조가 깨진 것으로 이해 될 수 있고 그 붕괴는 몸 기능에 

영향을 준다(Howe, 2001). 고통은 부상의 표시이고 고통은 기분 나쁜 감각이

고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세포 조직의 피해와 관련된 감정적인 경험이다. 

날카로운 고통은 짧고 날카로운 감각은 부상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겪으며 그 

후 제한된 기간 동안 경험한다. 만성화된 습관적인 고통은 종종 지속적인 통

증을 야기하는 병적인 과정과 연관이 있거나 여러 달의 기간을 두고 재발하

는 고통이며 어떤 경우엔 매년 부상이 되풀이되기도 한다. 만약 고통이 이미 

치료된 후 현재에도 남아 있다면 그 고통은 만성으로 생각될 것이다.

불쾌한 감각,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경험들은 날카로운 고통으로 야기되는 

습관적인 고통과 구별되므로 습관적인 고통은 감정적이고 행동으로 반응을 



한국무예학회 : 무예연구 제12권 제4호(통권 제27호)

- 188 -

보이는 심리학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심리학적인 요소가 고통의 경험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보기 드문 예외의 고통은 환경적인 요소나 정신 병리

학으로 야기되지는 않는다. 이를 습관적인 고통과 비교하여 볼 때 정신 병리

적이거나 환경 요소는 현저한 규칙으로 작용한다. 어떤 부상의 경우엔 날카

로운 고통은 행동에 제한을 주며 그러므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준다. 달리 

말해서 습관적인 고통은 상처가 치료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위한 통증으로 

인지된다.

습관적인 고통과 부상의 시작에 대해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정신병리학 이

거나 환경적인 요소들이다. 만성으로 존재하는 형태로서 고통은 생리적인 기

능이 아니라 심하게 감정적으로 몸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들과 그러한 사회 그룹에 부과되는 부정적인 힘이다. 그러나 관찰

된 부상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날카로운 고통을 수반하는 부상이다. 일류선

수들이 스포츠화된 태권도 훈련의 특별한 환경 요소에서 날카로운 고통의 역

할은 외부세계에서 관찰되었던 만성 고통의 성질을 띤다. 전문 스포츠에서 

몸의 움직임이 일반 대중들이 하는 운동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태권도 

같은 스포츠에서 몸 접촉 또는 몸에 상처를 입는 일은 전문화된 스포츠에서 

과다한 훈련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는 현대 스포츠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프로 선수다운 움직임을 위한 준비의 한 부분으로서 훈련

을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몸은 부상을 당한다. 태권도 경기를 치르는 동

안 몸의 가치 때문에 고통에 대한 정신병리학은 기본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부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고통의 촉매가 되는 것은 통증의 개념이다. 통

증은 고통을 자극하고 고통은 결정적인 고통을 겪는 부상의 예비단계에 속한

다.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만약 태권도 경기 도중 부상이 발생한다면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 선수들은 경기 중 높은 수준의 몰입관계로 인해 부상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경기 종료 후 부상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Leder, 1990). 그러므로 대부분의 태권도

선수들은 정상적인 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좀 더 발전된 

몸 행동을 하기 위해 매일 기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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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몸 습관은 몸을 보이지 않게 관리하게 되며 그러므로 어느 정도 부

상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마사지 치료 같은 예방 의학을 사용하도록 

태권도선수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의 문제들 중 하나와 연관된다. 고통이 시작

된 뒤에만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후에 훈련 과정의 변

화는 부상을 통한 재활의 가혹함을 제안하게 된다.

부상이 구조적이든 자연의 작용이든 간에 부상은 항상 고통을 동반한다. 

몸의 부상과 고통의 경우는 즉각적이고 고통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보면 부상

의 원인은 기능적인 부상의 경우 장시간을 필요로 한다. 달리 말하면 스포츠 

부상과 관련된 위험은 몸과 정신의 고통을 모두 무시한 결과이다. 달리 말해

서 위기는 위험의 신호이지만 위험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행동은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다칠 가능성에 주시하는 게 아니다. 고통에 의해 

드러나는 부상 없이 위험을 말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현재의 연구 개념에서 

주요 관심사는 왜 태권도선수들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이다. 위험

은 부상의 결과로 고통을 통해 알게 된다.

고통의 상호 작용은 단순히 자발적이거나 본능적이 아니라 고통이 생하는 

사회 환경에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고통의 형태의 다른 사회적 차이는 스포

츠 환경과 구별되는데 간단히 말해 경기를 할 수 있는가와 없는 가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고통의 효과는 자명하지만 태권도선수들은 그들 나름

대로의 다른 고통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어깨의 고통은 장거리 육상선수가 

경기를 중단하게 할 수 없지만 같은 어깨의 고통이라도 태권도 선수에게는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는 더욱 경기에 신중하게 된

다. 스포츠 하위문화와 연관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태권도 집단은 고

통에 다른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면 고통의 경험은 어떤 집단에겐 정상화되

는 계기가 되지만 다른 그룹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Curry & Strauss, 1994; 

Nixon, 1992, 1993a, b; Young, 1993). 반면에 고통을 극복한 선수의 방법은 일

반적인 사회 구조의 성 정체성을 반영할 수도 있다. 게다가 금욕주의는 고통

을 가치 있게 여긴다. 고통을 수반하는 행동은 스포츠 하위문화에서 수용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 같이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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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et al(1995)는 이러한 하위문화 집단에서 고통이 발생하는 지역적 위

치를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개인의 

고통과 대중의 고통은 구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Helman, 1990). 예를 들

어 태권도선수들의 심한 고통과 그와 관련된 부상은 관람자에 의해 확인되었

고 경기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같은 팀 동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고통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

한 하위분야로 나뉠 수 있는데 개개인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할 때 겪을 수 

있는 고통임을 깨달을 때이다. 이런 경험을 하는 동안에 개개인은 자신들의 

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고통에 대한 상호작용과 반응 모두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Kotarba, 1983). 고통을 인내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집단의 믿음과 체계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태권도 선수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이 3 단계는 어디라도 존재하며 집단간의 

차이에 대해 조사한 사례들을 구성하는 선수들의 세계에서 훌륭한 증거 자료

가 되었다.

어떤 고통들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것은 개인적이기 때

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거나 참가자 수를 말하

려고 하지 않는다. 함께 나누는 고통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개인과 의료진을 

연관지어 준다. 고통이 심각할 때 태권도 선수들은 경기 중 상해를 당하면 

경기를 포기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습관

화 되었을 때 부정적 역기능이 발생한다. 태권도 선수들은 팀에서 그들의 자

리를 빼앗길까봐 두렵기 때문에 상해를 숨기려 할지도 모르고 또는 전문주의

의 발전으로 인해서 태권도 선수들이 경기 참여 시 지급되는 성과급이 필요

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지도부는 의료진을 통해 선수들에게 경기 중 부

상은 존재할 수 없으며 선수들에게 확신을 요구하려 한다. 두 가지 상황 모

두 부상유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화된 태권도를 둘러

싼 사회 환경에서 널리 퍼져 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전문 미식축구 클럽의 의료진이 있다.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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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내가 수퍼볼 상금에서 어느 정도 몫을 가질 수 있을지 매우 궁금했다. 

팀이 이기던지 지던지 팀의 의사로서 돈을 받는 것은 매우 눈에 띄는 비도덕

한 행동일 수 있다. 만약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이 경기가 가능하

거나 부상을 당해도 진통제를 먹고 경기를 하게 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의사

의 존재에 많은 의문들이 생긴다(Huizenga, 1994).

이런 의문은 다른 일류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태권도선수들이 건강하고 좋

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진이 직면한 것이다. 스포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

의 측면에서 오는 고통에 대해서 알아보자.

2. 직업상의 고통

Kotarba(1983)의 저서에서 그는 근본적으로 전문 선수들을 포함한 다른 직

종에서 고통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맥적으로 고통

을 설명하였다. 그는 선수와 일반 직장인을 대조하였는데 몸의 한계가 최고

조에 달할 때와 고통이 위협으로 다가올 때 상황을 대조하였다. 그의 의견을 

따르면 고통의 평균 수준은 예상할 수 있지만 좀처럼 드러나진 않는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만약 스포츠경쟁을 통한 일반적인 금액이 예상되

는 이익 보다 넘어서는 결과가 나온다면 항상 비판적인 청중으로부터 고통의 

경험을 숨기려 할 수 있다. 고통을 드러냄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는 건강을 관

리하려는 시도와 누군가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끼거나 우발적으로 고통을 당

했을 때 이를 조절하려는 도움을 포함한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습득한 고통

을 드러내는 비용은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비판적인 관

객의 어떤 반응은 부끄러움과 죄의식 같은 감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숨기려고 결정했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라도 고통을 표현하는 것

은 각자가 속한 스포츠하위문화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 원초적으로 선수

가 경기에 긍정적으로 참가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고통을 다루

는 그들의 기능 때문에 고통을 다루는 그들의 능력은 선수들의 특별한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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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하위문화를 가진 다른 선수들에게 적절하게 비추어질 수 있다.

선수와 비교하여 볼 때 일반 직장인은 처음에 고통을 숨기는 이유가 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특히 만약 그가 속한 집단이 진정한 힘을 가진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Kotarba(1983)가 언급했듯이 고통의 표현에 대한 보상은 자신

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직장에 적당한 건강과 가장으로서 능력에 

대한 위협 요소를 포함하는 상징적인 비용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선수와 

직장인 모두에게 고통은 일상에서 접하는 친숙한 형태이다. 선수는 훈련이나 

시합에서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직장인은 일과 관련된 사고나 요통 같은 끊

이지 않는 위협이 있다. 달리 말해서 이 두 직업의 하위문화들은 고통을 삶

의 한 ‘특징’으로 여긴다. Kotarba에 따르면 한 가지는 ‘상습적인 고통 하

위문화’의 원인이 된다.

고통의 형태와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관심 속에 이루어진 연구의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순수하게 강화된 민족적인 편견을 비판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가 특정 시간대와 환경에서 발생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고 Bates(1987:48)는 조사내용이 동양사회에서 집산주의자(collectivist)와 결

정론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권도선수 각 개인을 사회 문화적 힘에 

쉽게 반응하는 수동적인 집단으로서 비추고 있는 것이다. Kotarba(1983)의 연

구는 이런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좀 더 해석이 필요하다. 스포츠하위문화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반면에 

이 일은 좀 더 활동적이고 비판적이며 반성적인 역할을 하는 태권도 선수 각

각의 개인들과 조화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판단과 고통에 대한 반응에 형태를 

갖추고 자신들의 비 전문지식과 믿음을 새로 만든 사람들로 비추어진다.

Kotarba(1983)의 연구는 현재 그의 책에서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모

든 조사 자료들은 최근까지 아마추어에 관련한 것들이다. 유대관계에 있는 

스포츠가 아마추어의 이데올로기적인 가치와 프로 선수의 그 반대측면 사이

의 연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아마 ‘중요한 레저생활’(Stebbins 1992)과 관련

된 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상태를 설명한다. 정부 기관들

은 개인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몸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노력을 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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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부상과 고통은 때때로 그들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선수

에게 초점을 맞춘 Kotarba의 연구는 늘어가는 열정적인 아마추어들(프로화되

는 선수)의 수에 부응하였다.

일반적인 태권도선수로서 ‘훈련되지 않은’ 선수에 대한 언급은 많은 사

람들로 하여금 태권도선수는 스포츠의 일부가 된 고통과 부상을 수용할 선택

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도록 했다. 가장 잘 조직된 전문태권도 선수들은 

일반적인 고통의 수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문제들에 주어지는 조

언은 수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스스로 독

학하는 사람에게도 유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스포츠화된 태권도에서 재생

산적인 수준은 과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던 부상과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고통에 대한 어떤 조사라도 근본적인 스포츠하위문화의 구조 때문에 문제

가 발생했다. 고통의 수준은 정확하게 부상당한 태권도선수에서 다른 선수에 

이르기까지 고통 수준은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부

상에 어떤 표시인지 아닌지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Ⅲ. 결  론

전문태권도 선수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결과 부상

이 되고 결과적으로 부상과 관련된 고통의 본질이 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고통의 본질과 의학적인 훈련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초점은 스포츠화

된 태권도에서 어떻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알고리즘 논

의로 주제가 옮겨진다. 본 연구자는 스포츠 의료진은 큰 효과를 보기 위해 

대체 약을 사용하길 제안하였고 전문 스포츠에서 좀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

을 사용할 것을 찾으라고 제안할 것이다. 고통, 부상과 위험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현재 고통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고통과 위험을 스포츠화된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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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관하여 실험할 것인가로 결론지어진다. 이와 같은 결론을 두 가지로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학적 관행과 고통의 철학적 본질

고통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고통에 대한 변화’는 향후 책 제목으로 아

주 적합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Turner(1992)의 저서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다

룬 자연스러움과 문화 사이의 연계성 사이에 존재하는 고통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고통에 반응하는 몸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연구인데 Good(1994)이 주장했던 것처럼 고통의 치유는 종종 서양 의

학에서 역으로 발생 하는 경향이 있다. Melzack and Wall(1982)은 그들이 문

이라고 칭하는 고통을 조절하는 이론에 대해 일반적인 알고리즘적 논의를 하

고 있다. 이 이론은 심리적으로 다양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구체화된 훈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인간의 심리 과정이 고통의 부

산물과 관련된 알고리즘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몸에 신

경체제의 한 부분으로 의학적인 ‘스위치’가 있으며 이는 척추의 근처에 있

다고 말한다. 부분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그 알

고리즘 스위치를 조절하고 그 스위치는 신경 자극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영향은 Foucault의 저서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어떻

게 의학이 생리 과학에 바탕을 둔 1차원의 물질 환경알고리즘에서 정신적인 

주관성으로 구성된 2차원의 환경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 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Nettleton, 1992). 그러나 구체적인 고통을 알아내는 것은 사

회, 정신적인 분야의 고통의 알고리즘에서 찾을 수 있다(Turner, 1992).

새롭게 강화된 의학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안 그것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고통의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정신, 사회학의 

성분의 결과로서 고통은 강한 의지를 가진 개인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주제

들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강한 정신력, 인내, 백절불굴). 고통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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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개인

에게 눈에 띌 만한 손상이 없다면 고통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고통에 대해 자신만의 관리를 하는 사회 환경에서 그럴 수 있다

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흥미롭게도 고통의 존재는 데카르트 시대 

이후 서양 의학에서 마음과 몸의 이중성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강화하는 

한 방법의 증거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 서양 의학의 중심은 몸과 질병에 관

한 객관적인 지식은 주관적인 경험과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지속적

인 고통을 주는 환경에 대해 의문은 갖게 했다(Good, 1994). 달리 말하면 

‘고통은 인간을 쓰러트릴 수 있다고 믿게 한다. 이성적인 고통일지라도 

“나” 와 나의 몸은 2개로 분리된 전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통은 정

신과 육체의 이중성의 경험으로서 묘사된다.’(Vrancken, 1989; 442). 따라서 

고통 속에 있는 몸은 전통적으로 몸에 대한 사회, 과학적인 연구를 손상시키

는 이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전통적인 서양 의학은 몸과 마음 사이의 이중성을 치료하기보다 이를 강조

하는데 더 치중했다. 이는 질병 치료의 우선순위를 가능하게 했고 몸과 마음

의 분리를 증가하게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고통이 스포츠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방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라고 논의되

기도 했다. 만성적인 질병 또는 일류 스포츠의 한 부분에서 증가된 깨달음은 

부상의 결과와 고통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심한 훈련 신드롬 

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의 사회적 충돌도 야기 시켰다. 모든 인간들과 같이 

선수들은 자연과 문화의 한 부분이다(Turner, 1996). 이 관점에서 고통에 대한 

몸 경험은 인식의 경험과 관련된 알고리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

해서 몸의 고통은 인식과 감정의 중요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Williams 

and Bendelow, 1998; 161)

몸과 마음의 치료는 분리되어 있다는 서양 의학의 구조 때문에 고통의 경

감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전문 스포츠를 둘러싼 환경과 선수에게 발생하

는 순간적인 욕망은 고통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한다. 스포츠문

화는 질병과 인간 경험 사이의 실존 공간에서의 필터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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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Kleinman(1988)에 의해 제시되었다. 만약 이런 경우의 스포츠 문화 연

구는 계속되어져야 하고 이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자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민족지학 접근은 연구자들에게 스포츠 문화를 연

구하고 부상을 사회의 반응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점

을 부여한다.

전문 스포츠 환경에서 고통알고리즘은 그 자체를 만성적인 면으로 명백히 

보여 질 수 있고 부분적으로 이 전문 스포츠 환경에서 ‘활동’의 중요성 때

문에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고통이 만성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적인 사회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Kleinman, 1988; 

Murphy, 1987). 반면에 Kotarba(1983)의 저서에서는 이를 직업적인 편견 중의 

하나로서 보여 지기도 하는데 전문 선수와 일반적인 사람 모두에서 그 행동

은 관찰되고 만성 고통의 힘은 이러한 차이를 확실히 설명한다. 본 연구자의 

관심은 편견들이 아니라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발전된 양질의 논의들이 필요

하다는 데 있다. Williams and Calnan(1996)에 의해 논의되었던 많은 방법 중 

가장 중요한 행동은 “고통의 완화”이다.

2. 고통완화

고통의 완화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인 의학 발전의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고통이 의학과 정신의학 같은 의학과 관련된 훈련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라

도 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서양에서 의학 치료는 몸의 고통을 완

화하기에 오랫동안 반복되었고 병의 지표로서 고통은 종종 논의에서 무시되

어왔다. 단순히 구조와 기능적인 부족의 부산물로서 치부되어왔다. 그러나 고

통알고리즘은 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몸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몸적인 행동의 

시험을 통해 전문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하는 문화속의 고통의 

역할은 이미 결정된 것일 수 있다. 고통알고리즘은 주관적인 본성이라는 것

이 부상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서양문화가 꾸준히 객

관적인 사실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고통이 주관적인 본성이라는 개념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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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고통은 환경을 구조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 반작용들

은 쉽게 상호 작용하도록 한다. 고통의 관찰에서 객관성의 부족은 고통의 사

회역할을 연구하는 동안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고통의 수준들은 구별하기 

어려운데 각 개인들의 고통의 가혹함이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고 있는 전문태권도선수와 유능한 치료전문가들 사이의 주요한 

갈등은 많은 요소를 포함한다. 치료법 조절의 실패, 고통 판단의 불신과 억제

할 능력의 부재, 그리고 증상을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향력과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이다(Good et al, 1992:8).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몸 부상

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들이 나타나 상처 부위를 고정시키고 만

져볼 것이다. 의료팀은 고통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경기장을 찾을 것이고 부상선수들은 늘어나고 선수들의 부상을 진단하

고 이해하기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한 부상의 본질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진통제”는 부상의 불편

함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3. 논의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능동

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라 집산주의적 형태의 수동적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려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고통알고리즘의 마지막 수단은 몸과 정신의 

이중성에서 정신적인 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몸 그 자체의 스포츠하위

문화의 사회 철학적 의미성에 더 취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객관

화된 불편한 진실인 “진통제”의 효과는 인간 사회의 오랜 역사적 연구를 

통해 자연치유와 순기능적인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고통완화제가 개

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현실은 유전자 조작과 같은 고통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독특한 스포츠하위문화를 생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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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최근 몇 십 년 동안 학자들은 감정이 단지 음악을 작고하는 데 

쓰이는 신비로운 영감을 가진 현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했다. 다시 말해 

감정은 생존번식에 필수요소로서 심리적, 생화학적 알고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오늘날 세계에서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이다. 스포츠 역사 또한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이해하려면 태권도경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통알고리즘

이 무엇이고 그것이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직업상의 특성에서부터 의학적 약

물치료제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복잡성은 다양하다.

태권도경기현장 속에서 고통알고리즘의 복잡성에 대처하는 방법은 일종의 

예측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무도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어떤 선수가 얼

마나 좋아할지, 스포츠문화의 특정한 추세가 어디로 향할지, 안 복잡하던 많

이 복잡하던 선수가 얼마나 원하는 경기력을 보일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

리고 중요한 점은 태권도경기문화의 모든 예측이 서로 다른 두 가지에 관한 

생각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선수는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이 모르는 것에 관

한 생각을 하게 된다. 즉, 각각의 알고리즘이다.

다시 말해 예측이란 지금까지 했던 태권도선수들의 고통경험들을 설명하고 

자신이 추측한 미래의 경험에 관해 무언가를 말해줄 스포츠알고리즘 속 태권

도알고리즘 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좋은 이론은 양쪽을 

모두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예측이 사실상 이중의 양면성이란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피할 수 없는 불안이 일어난다. 따라서 지금까지 스

포츠현장 속에서 의학적 관행의 미래예측 알고리즘은 진통제였다면 향후 발

생할 미래예측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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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ekwondo and Pain algorithm

Kim, Hak-duk(Dongeui Univ)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pain and injury algorithm of taekwondo athletes 

and was studied to understand the cul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sports medicine 

from amateurs to professional athletes. We also studied rules related to the body of 

the taekwondo athletes who participate in competitions. Of course, the body is the 

most important object here, so it is understood as a tool that must be active in any 

sporting event. During sports training, if pain and injuries occur to an individual, it 

will hinder and limit the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the training.  The drawbacks of 

the competitiveness due to suffering and injury are very important in an environment 

where sports professionalism, and healthy taekwondo athletes can be sacrificed 

because of taekwondo support groups who want functional enhancements and the 

enthusiastic consumer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begin with a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pain and focus on the nature of medical treatment for pain. The contents of the 

importance of pain relief experienced by athletes participating in a sporting event 

will lead to a debate about risk. It will also help one to understan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of professional sport, which exists between pain 

and injury.

keyword : taekwondo, pain, injury algorithm,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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